
Crisisonomy Vol.15 No.6, 1-15
ISSN 2466-1198 (Print)  ISSN 2466-1201 (Online)  https://doi.org/10.14251/crisisonomy.2019.15.6.1
© 2019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 Theory and Praxis. All rights reserved.

Crisisonomy

1)

Developing Evaluation Method of Improving Sound Environment in Shelters in 
Disaster Situations

Dong Kyun Yim1+, Jae Eun Lee2

1 National Crisisonomy Institut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1, Chungdae-ro, Seowon-gu, Cheongju-si, Korea
2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1, Chungdae-ro, Seowon-gu, Cheongju, Korea

Abstract

A shelter, a facility in which victims affected by disasters evacuate and temporarily reside, becomes the 

most fundamental facility for disaster prevention. Shelters in Korea, however, have responded poorly to 

designation, management and support. Among many problems of refugee life in shelters, this study aims

to develop an evaluation method for improving sound environment as a factor influencing indoor environment

of shelters. The existing studies on the comfort of shelters examined criteria and models for measuring 

indoor factors by difference in perceptions, but few studies have comprehensively evalu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factors. From this perspective, this study attempts to develop a general evaluation and quantitative

analytic model on residents' perceptions, focusing on sound environment as a determinant of indoor 

environment of shelters. It examined landscapes and soundscapes in study area, understood the relationship

between sound and soundscapes by using Sugiyama's model of soundscape perception, and then tested

the validity of the model.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thought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study 

of developing an evaluation model of indoor environment in shelter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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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16년 경주지진과 2017년 포항지진 등 그동안 우

리나라는 지진에 있어 안전지대라 여겨왔던 선입견을 

180도 바꾸었으며, 지리적 특성상 매년 발생하는 태풍 

및 호우 등의 풍수해는 온난화 등의 이상기온으로 그 

빈도가 더욱 증가할 것이다. 또한 2012년의 구미 불산

가스 누출 사고나,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

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소 사고 등과 같이 재난은 자

연재난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한 번의 대형사고가 발

생하면 광범위하게 지역 주민이 피난 생활을 강요당

하게 된다.

대형 재난발생시 이재민의 피난생활의 대표적인 

공간은 임시 대피소 등의 임시수용시설이다. 국내의 

경우, ‘재해구호법’, ‘민방위 기본법’, ‘지진⋅화산 재

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의 법령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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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대피소로 사용가능한 시설을 구분하고 있다(Jung, 

et. al., 2018: 53). 

현재 기후변화 및 급속한 도시화 등으로 재난 발생

빈도와 피해규모가 점차 대형화, 복잡화 되는 추세에 

있으며, 이로 인한 피난생활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 

이에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조금이라도 

좋은 공간에서 피난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

는 것이 필요하다. 

대형 재난발생시 피난생활의 대표적인 공간은 대

피소 등의 임시수용시설이며, 이 곳에서는 여러 생활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Nakahata(2008)는 조사연

구를 통하여 생활공간의 넓이, 프라이버시 확보, 목욕, 

피난소의 온도, 화장실, 소음, 그 외의 설비, 냄새, 밝기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Nakahata, 2008: 249-250). 본 연

구에서는 대피소 공간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  중 소

음에 관한 문제에 주목하였다. 

소음은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소리의 주관

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소리를 다룰 때 모든 소리가 

소음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소리를 객관

적으로 볼 수 있는 소음과 비 소음으로 나누지 않고, 

소리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소리에 

적절한 평가 방법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리공간디자인을 지원하는 평

가방법 개발을 위하여 Shinohara(篠原)의 경관을 디자

인하는 입장에서 파악하는 경관파악모델(Sato, 2013: 

268-269)을 기본으로 하여, 소리경관을 파악하는 소리

경관파악모델(Sugiyama, et. al., 2009)을 제시하고, 경

관을 구성하는 대상물과 소리경관을 구성하는 소리를 

추출하고, 이들 관계를 의미 미분법(SD 법)을 이용하

여 소리경관파악모델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일본 나가사키시의 카미노시마 지역

의 대피소인 공민관의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경관파악

모델과, 소리경관파악모델을 이용하여 경관과 소리경

관을 구성하고 있는 대상물을 파악하고, 이들간의 관

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SD법을 이용하여 소리경관파

악모델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임시대피시설의 정의

재난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

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적조, 조류 대

발생, 조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

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 통신,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

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

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라 정의하고 있다(Disaster & Safety Management Basic 

Law, 2019).

재해구호법 제2조에 따르면 이재민이란 이러한 재

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자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

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재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

상을 당한 사람 및 주거시설이 유실⋅붕괴 또는 정도 

등으로 인한 주거시설의 상실, 수리하지 아니하고서

는 주거가 불가능한 정도의 주거시설의 침수⋅파손 

또는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주거시설로부터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사람 등으로 민간 및 공공단체, 국가적 차원에서 이재

민의 피해정도 및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임시대피시설

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Disaster Relief Act, 2019).

임시대피시설의 지정에 대하여, ｢재해구호법｣, ｢민
방위기본법｣, ｢지진⋅화산 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

전관리 기본법｣ 등에서 사용가능한 임시대피시설을 

구분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학교

이며, 임시대피시설에 대하여 ｢재해구호계획 수립지

침 2018｣을 살펴보면 주택유실, 전파 등 거주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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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하였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피해, 거주상황 등

을 감안하여 임시주거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제공하는 시설로, 이재민이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는 시설로 지칭하고 있다. 또한 해당 지침에서는 이

러한 대피소에 대한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을 제시

하고 있다. 그러나 재난 시 강당, 화장실, 운동장 정도

를 사용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을 뿐 이재민을 위한 

기타 지원공간에 대한 운영방안이 미흡한 실정이다

(Yeom, et. al., 2018: 464-465).

2. 선행연구와 한계점

임시대피시설은 재난이 발생, 또는 발생이 예상될 

때, 대피가 필요한 주민 등의 일시적인 생활공간으로 

사용되는 시설이다. 일반적으로 재난의 규모가 크면, 

임시대피시설의 개설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한신⋅아와지 대지진 때 고베시는 216일, 

니가타현 주에쓰 지진 때 60일, 동일본 대지진에서는 

1,023일, 구마모토 지진 시 구마모토시에서 155일이었

다.

임시대피시설로 사용되는 시설은 주로 학교, 체육

관 등 공공시설이다. 이 임시대피시설로 사용되는 공

공시설은 임시대피시설 이용을 주목적으로 설계된 건

물이 아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재민이 생활하는데 있

어서 생활 환경상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Moon, et. al.(2012)은 연평도 임시주거시설에서의 

인터뷰 조사를 통하여 임시대피시설 내의 주차장 규

모, 전력 및 통신시설 공급 상태, 주방⋅화장실의 배수

시스템, 쓰리게 처리시설 등에 대한 불편과 임시대피

시설의 크기, 프라이버시 침해, 난방시설, 소음에 관한 

문제 등이 제기되었음을 제시하였으며(Moon, et. al., 

2012: 21-24), 2017년 포항지진 당시에는 임시대피시

설 내 사생활 보호문제, 외부인의 무분별한 출입으로 

인한 이재민과 외부인의 구별의 어려움, 소음 등의 문

제가 제기되었다.

일본의 히로시마 대학의 Nakagata(2017)는 니가타

현 주에쓰 지진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생활공간의 넓이문제, 프라이버시의 확보문제, 목욕

이나 화장실 등 위생문제, 임시대피시설의 난방문제, 

소음문제, 그 외의 시설문제 등 임시대피시설에서의 

문제를 제시하고, 이들 문제와 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소음문제는 모든 스트레스 관련 

항목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제시하였다(Nakahato, 

2017: 253-255). 이와 같이 이재민들은 개방된 공간에

서 집단생활로 인한 감염문제, 프라이버시 확보문제 

등 신체적⋅심리적 문제에 노출되고, 대피시설 내 재

난약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다((Nemoto, 

2014: 78).

재난에 대한 연구 동향은 재난관리체계의 개선, 대

피소의 입지, 대피소의 계획, 실외 임시주거시설 등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대피소와 임시주거시설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Korean Institute of 

Architects(2011)의 국가적 재난재해 시 응급주거공간

의 최소기준 수립에 대한 연구에서 이재민의 거주성

을 고려한 응급주거공간의 최소기준에 대하여 제시하

고 있다. Kim, et. al.(2011)과 Moon(2011), Yeom, et. al. 

(2015) 등은 학교,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을 임시주거

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안을 제안하고 있으며

(Kim, et. al., 2011: 93; Moon, 2011: 69; Yeom, et. al., 

2015: 63; Kim, et. al., 2014; Um, et. al., 2014; Kim, et. 

al., 2015) 등은 임시주거시설 계획요소를 제안하고 있

다(Kim, et. al., 2014: 2503; Um, et. al., 2014: 393; Kim, 

et. al., 2015: 139).

대피시설과 관련된 지침의 고찰 및 개발에 관한 연

구는, Kim, et. al.(2017)은 이재민 임시대피시설에 대

한 우리나라와 미국의 지침을 각각 조사⋅분석하여, 

국내 지침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Nam, et. 

al.(2014)은 일본의 도시방재 정책의 변화와 대피소로

서 활용하는 학교 시설의 지침 및 계획 지표의 현황 

분석 등을 통하여 대피소로서의 학교 시설 설계 지침

을 제안하였다.

법령 및 제도적 측면의 고찰에 대한 연구는 Kim, 

et. al.(2013)은 휴전국가라는 국내의 특성에서,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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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설문조사를 통한 요구도 분석과 재해 관련 법

령 간 비교분석을 통하여 전쟁대응 임시 거주시설 활

용을 위한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Kim 

& Kim(2017)은 일본과 국내의 임시주거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국내의 임시주거시설에 대한 문제점과 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Kim & Kim, 2017: 21-22). 

Park(2013)은 국내의 방재관련 계획 및 제도들이 각 부

처별로 분산되어 중복지정 되어 있는 현 상황을 시사

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선 방재관련 제

도의 연관성 확립과 명확한 역할분담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Park, 2013: 32-33).

대피소의 입지에 관한 연구는 주로 대상지역을 설

정하고, 대피소 입지에 대한 평가하여 취약지역을 도

출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Park, et. al.(2011)는 

재난 대피소를 선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네트워크 분

석을 활용하여 대상 지역의 각 지점별로 가장 근접한 

재난대피소까지의 최단 대피 경로를 분석하였고(Park, 

et. al., 2011: 171-172), Kim, et. al.(2016)는 유동인구자

료와 도로네트워크 자료를 활용하여, 대피소의 접근

성 및 수용능력을 기준으로 대피소의 입지를 분석하

여, 각 도로 네트워크를 따라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

여 해당 시간 내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해당하는 

지역을 추출하였다(Kim, et. al., 2016: 1-2). Park, et. al. 

(2012)는 보행속도의 차이에 따른 대피소의 서비스 영

역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보행자 유형별 평균 

보행속도를 3단계로 나누고, 대피 대상지역의 대피소

의 서비스 면적을 분석하여, 대상지역 대피소의 서비

스 영역과 취약지역의 분포를 도출하였다(Park, et. al., 

2012: 43-44).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재해 시 임시주거시설의 

환경개선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

는 임시주거시설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차장, 전력 및 

통신시설 문제 등 임시주거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한 다

양한 분야 중 소음문제가 모든 스트레스에 관한 문제

와 관계가 있음에 주목하여, 임시대피시설에서의 소리

환경 개선을 위한 평가방법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다.

Ⅲ. 소리환경 평가방법

1. 소리환경과 인체영향

소음은 인간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해를 준다. 

육체적으로는 난청을 일으키고 수면부족 그리고 소화

불량 또 생식문제 등 여러 가지 피해를 준다. 정신적인

면에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으나 지금까지 확실한 

것은 인간을 불안, 초조, 신경과민상태로 만든다는 것

이다. 이것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절대

적으로 소음으로 인해 건강회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고 할 수 있다(Kim & Cha. 1973: 44). Shon(1994)는 환

자가 입원기간 동안 병원환경내에서 인지하는 소음의 

요인 및 정도와 소음에 대한 입원환자의 반응을 알아

보고 상관관계를 규명하였다(Shon, 1994: 188). 이와 

같이 음향적으로 잘 설계된 실내에서 집중력을 높이

는 것과 같이 병원에서는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면증을 줄이면 환자의 회복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순히 배경소음을 줄이는 것으로 해당공간의 음

향적인 쾌적성이 확보된다고 할 수 없다. 음향적 쾌적

성에 대하여 평가하려면 배경소음 이외에 공간을 경

험하면서 느끼는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를 

포함한 대상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운드스케이프란 캐나다 작곡가 Murray Schafer에 

의해 1969년 제창된 개념으로, ‘소리(Sound)’와 ‘경관

(Landscape)’의 복합어로서 ‘소리의 풍경’을 의미하며, 

인간의 삶의 공간을 소리풍경이라는 사운드스케이프

의 개념적 의미로 해석할 경우,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소리환경, 즉 풍부한 소리환

경이 있는 공간이야말로 진정한 인간의 삶의 공간 환경

으로써의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Han, 2008: 37)

최근 실내외 소리환경의 쾌적성에 대한 연구나 언

급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하여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연구자들마다 실내외 소리환경의 쾌적성에 대

한 평가방식이 제각각이며 그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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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기호

View point V

Primary object OP

Secondary object OS

Landscape setting here LSH

Landscape setting there LST

Table 1. Model of landscape

명칭 기호

Listening point L

Primary object OP

Secondary object OS

Soundscape setting here SSH

Soundscape setting there SST

Table 2. Model of soundscape

하며 어떠한 지표들을 고려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소음

을 줄이는 것을 실내외 소리환경 조성의 첫 번째 목표

가 되는 경우가 많다. 소음에 대한 인식은 개인적인 

경험이나 습관 등 사회적 및 문화적인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진다(Lee, 2018: 37-38). 

2. 소리환경 평가와 소리경관 파악모델

공간의 소리환경 평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 Han & Kim(1998a)는 인간의 감성에 기초하여 소

리의 유쾌와 불쾌의 유형과 의미를 분류하고(Han, 

1998a: 709-711), 분류된 소리 중 유쾌의 이미지를 결

정하는데 중요한 인자와 선호도에 관한 연구를 시도

하였다(Han, 1998b: 235-236). 또한, Jang, et. al.(2003)

는 사람들이 느끼는 소리의 의미와 선호도를 정량적

으로 평가했으며(Jang, et. al., 2003: 891), Song, et. 

al.(2003)은 터미널 내부 공간에서의 소리환경 특성 및 

이용자들의 행태 조사와 녹취된 소리환경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Song, et. al., 2003: 34-35). 

또한 최근에는 도심 공간의 사운드스케이프 인식

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영향인자의 특성을 고찰하는 

연구(Jang, et. al., 2010: 552)나, 현장의 소음뿐만 아니

라 주변 경관을 함께 평가하여, 철도소음에 대한 비 

음향적 요소들의 영향을 규명한 연구도 있다. 

경관은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 다르다. 고정적인 관점

에서 얻어지는 투시도(사진)인 전망을 장면 경관으로, 

시노하라는 경관의 구성 요소를 <Table 1>에 나와 있는 

5가지로 분류하고 경관 평가에 사용하는 것을 제안했다. 

장면 경관에서 관점 V는 관찰자의 위치를   나타내

고, 경관의 특성을 좌우하는 기본요인이다. 경관의 특

징, 성격은 경관의 주제로 파악된다. 공간의 물리적 대

상을 주대상 O로 하는데, 주  대상은 일차적인 영향력

을 가진 주요 대상 Op와 이차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대

상 OS로 나뉜다. 또한 시점장소 LSH는 시점 근방의 

공간으로 정의된다. 시점 근방의 공간 상태는 그 공간

에서 얻을 수 있는 공간의 질을 규정한다. 대상장소 

LST는 바라보는 경관 속에서 시각장소과 주대상을 제

외한 모든 장소를 말한다. 이러한 구성 요소를 조작성

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시점은 비교적 좁은 범위이기 

때문에 조작성이 높다. 반면 대상장소는 넓은 범위에 

퍼져 있기 때문에 조작성은 거의 기대할 수 없다. 주대

상은 조작성이 예상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

우도 있다. 또한 이러한 구성 요소에 대한 호감도에 

따라 ‘+’ 또는 ‘-’ 부호를 붙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조

작성과 경관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개선의 용이성이

며, 경관 디자인에 있어서는 시점 (V) 시점장소 (LSH) 

주대상 (OP 혹은 OS)가 조작 가능한 요소 가된다(世界

都市計劃, 2019; 篠原修, 1982). 

Sugiyama(2009)는 Sinohara가 제안하고 있는 경관 

파악 모델에서 소리 경관을 확장하여 소리 경관 파악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鳥越けい子, 1997: 杉山和一, 

2009). 소리 경관 파악 모델의 구성 요소는  <Table 2>

에 나타낸 바와 같다. 청점(聴点) L은 시점과 마찬가지

로 소리 경관에서 인간의 위치를   나타내고 소리 경관

을 좌우하는 기본 요소이다. 소리 경관 주제로 파악 

된 대상을 경관 파악 모델과 마찬가지로 주대상을 O

로 하는데, 주  대상은 일차적인 영향력을 가진 주대상 

OP와 이차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대상 OS로 나뉜다. 

청점장소 SSH는 청점 근방의 공간이다. 청점 근방의 

공간 상태는 그 공간에서 얻을 수 있는 공간의 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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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한다. 다시 말해 청점 근방의 공간에서 각종 음원

의 존재, 소리의 전파를 방해하는 장애물의 상황에 따

라 소리 경관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대상장소 SST는 

소리 경관 속에서 청점장소과 주대상을 제외한 모든 

대상을 말한다. 또한 이러한 구성 요소에 대한 경관 

파악 모델과 마찬가지로 호감도에 따라 '+'또는 '-'부호

를 붙이는 경우가 많다. 소리 경관의 평가에 있어서는 

주요 대상 (OP)의 영향력이 가장 크고, 그 상황 에 따

라 평가 결과는 크게 변화한다. 또한 청점 근방의 정의

는 특히 고정적인 거리에 한정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의 상황에 따라 친근하게 느껴지는 소리의 발

생 범위로 하고 있다. 

기존의 다양한 장소에 존재하는 소리는 기조음

(keynote sound) 신호음(sound signal), 라벨음(soundmark)

으로 분류되어 왔으며, 각각의 소리는 그 관계 속에 자

리 매김 되어왔다. 그러나 소리경관파악모델을 사용하

여 개별 소리 간의 관계를 3 차원 공간에서 보다 상세하

게 자리 매김 할 수 있고, 모식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

능하다. 또한 개별 소리가 그 자리의 소리 경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경관과 

소리경관 구성 요소 간의 관계에 대해 상세하게 검토함

으로써 경관과 소리경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장소의 정경을 보다 풍부하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소리경관파악모델을 도입하여 소리

환경을 구성하는 개별 소리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음

을 검토하였다. 또한, 경관파악모델과 소리경관파악

모델을 이용하여 경관과 소리경관을 분석한 결과가 

일치하고, 그 관계를 분석하여 그 자리의 환경의 명시

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을 검토하였다. 경관파

악모델을 이용하여 각 대상물 간 상호 관계성이나 개

별 대상물이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가능하

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경관 개선의 중요한 정보로 

이용되듯이, 소리경관파악모델을 이용하여 소리환경

을 구성하고 있는 각 소리 간 상호 관계성이나 소리가 

소리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가능하고, 임시주거시

설의 소리환경 개선에 유용한 정보로 이용될 수 있다.

3. 경관과 소리경관의 관계성 분석 및 질적 평가

경관과 소리 경관을 분석 할 때의 순서에 대해 설명

한다. 우선 현지에서 경관을 구성하는 개별 대상물을 

추출한다. 다음으로 개별 대상물을 주대상과 부대상, 

시점장소, 대상장소의 4 가지 구성 요소로 분류한다. 

또한 각 대상물 간 상호 관련성에 대해 검토를 실시하

여 각각의 대상물의 위치 (그룹 등) 분류를 실시한다. 

소리 경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실시한다. 마지막으

로, 경관과 소리 경관을 구성하는 대상과 소리 사이의 

관계에 대해 검토한다.

또한, SD 법 (Semantic Differential Method: 의미 미

분법)은 대상의 정서적 의미를 측정하는 방법이며, 소

리 등의 대상을 심리적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것

이다. 척도는 ‘좋은–나쁜’ 등의 형용사 등 사람의 직관

적인 인상을 비교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이를 이용하

여 평균 척도값을 비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

는 척도는 15 항목 정도의 형용사 쌍을 이용하는 경우

가 많다(中西功, 2005: 土田義郎, 2006: 青野正二, 

2003).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SD평가 연구 사례를 

참고로 하면서 소리의 평가에 적합한 17 항목의 설명

변수와 ‘좋은–나쁜’의 목적변수를 선택 사용 하였다. 

총 18항목의 형용사 쌍을 1에서 5점까지의 5단계 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명변수 형용사 쌍은 다음과 

같다. ① 불쾌한 – 쾌적한 ② 촌스러운 – 세련된 ③ 시

끄러운 –조용한 ④ 어두운 – 밝은 ⑤ 딱딱한 – 부드러

운 ⑥ 현실적인 – 환상적인 ⑦ 더러운 – 아름다운 ⑧ 단

조로운 – 변화가 풍부한 ⑨ 서먹서먹한 – 친숙한 ⑩ 평

범한 – 개성적인 ⑪ 어수선한 – 깔끔한 ⑫ 인공적인 

– 자연적인 ⑬ 호젓한 – 번화한 ⑭ 화려한 – 수수한 

⑮ 가벼운 – 무거운 ⑯ 박력이 없다 – 박력이 있는 

⑰ 작은 –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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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Investigation spot

Ⅳ. 카미노시마 지역 평가 결과

1. 연구대상지 선정과 조사지점 분류

카미노시마 지역과 조사지점을    <Figure 1>에 나타

내었다. 카미노시마 지역의 피난소는 카미노시마 1정

목에서 3정목의 공민관들로  이들 공민관은 재난 발생 

시 대피소로 활용되고 있다.

카미노시마 지역은 나가사키 항 입구에 접한 비교

적 작은 지역이다. 지역 주변에서 작은 언덕과 인근의 

작은 섬, 마리아 상 등을 볼 수 있다. 해안가에는 산이 

가까이 위치하고 있으며, 해안도로의 폭은 좁고, 매립

지 이외의 개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까지 

카미노시마 지역의 육상 교통이 불편했기 때문에, 평

소에도 인적이 적고, 교통 소리도 그다지 들리지 않는다.

이 지역의 소리 경관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소리로

는 평일 정오와 저녁에 울리는 가톨릭 카미노시마 교

회의 종소리, 보육원에서 들려오는 원아들의 목소리

와 북의 연습 소리를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왕래하는 

크고 작은 선박의 엔진 소리와 기적 소리, 파도 소리 

등의 특징적인 소리가 존재한다. 또한 자연의 소리로

는 산이나 섬의 상공에 있는 솔개와 까마귀 울음소리

와 여름의 매미 소리와 가을의 풀벌레 울음소리가 있

다. 따라서 소리 경관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소리가 

명확하며, 전망도 열려있기 때문에 경관을 구성하는 

대상물과 소리 경관을 구성하는 소리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의 대상으로 적합한 지역이라고 

판단했다.

본 연구에서는 카미노시마 1정목 공민관과 3정목 

공민관을 중심으로 K-1에서 K-3의 3개의 조사 지점에

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는 2014년 8월부터 12

월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현장조사 시 조사원을 대상

으로 경관을 구성하는 대상물과 소리 경관을 구성하

는 소리에 대하여 SD법을 이용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2. 대상물의 분석

카미노시마 3정목 공민관의 위쪽에 위치한 조사지

점 K-1에서는 가톨릭 카미노시마 교회가 시각적으로 

가장 임팩트가 있고, 좋은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주대상 (OP+)로 결정하였다. 교회 관련 시설의 보육

원, 성모 마리아 상, 등대, 선박에 대하여는 시점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위치하고 있으며, 좋은 인상

을 주는 대상물이기 때문에 시점장소 (LSH+)와 판정

했다. 또한 조선소, 바다 건너편 탱크군, 이오시마 등

은 대상장소 (LST)로 결정하였다. 

카미노시마 3정목 공민관의 아래쫏에 위치한 K-2 

지점 (방파제)에서도 가톨릭 카미노시마 교회가 시각

적으로 좋은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타카보코시마

와 함께 주대상 (OP+)으로 판정했다. 메가미바시는 다

소 거리가 있지만, 눈에 잘 띈다는 점에서 OP로 판단

했다. 또한 조선소는 OP-, 교회 관련 보육원은 성모 마

리아 상과 함께 부대상(OS)으로 판정했다. 방파제, 등

대, 시로가시마에 관해서는 비교적 좋은 인상을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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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물이기 때문에, 시점장소(LSH+)로 분류했다. 바

다 건너편 탱크군, 이오시마 등은 대상장소(LST)로 판

정했다. 

카마니시마 1정목 공민관 근처에 위치한 K-3 지점 

에서는 타카보코시마와 함께 메가미하시는 주대상 

(OP+)으로 판정했다. 또한 조선소는 OP-판정했다. 카

미노시마 교회는 다소 거리가 있고, 종루 부분이 보일

뿐이기 때문에 부대상 (OS+)으로 판정했다. 조사 지점 

근처에는 바다에서 배를 인양하기 위한 하역장이 있

는데, 바다 건너편 탱크군과 함께 OS로 판정했다. 근

처의 민가, 공원, 도로 등은 특별히 강한 인상을 주지 

않기 때문에  LSH로 분류했다. 이상에서 분류한 바와 

같이, 경관의 대상물을 경관 구성 요소로 분류하는 것

은 경관 전체의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하다.

3. 소리분석

K-1에서 들리는 소리와 그 구성 요소를 보여준다. 

소리의 종류는 아침, 점심, 저녁 시간에 따라 상당히 

변화하고 있다. 

K-1 에서는 매미나 벌레 울음소리 SSH(+), 솔개 

SSH(+)와 까마귀의 울음 소리 SSH (+ SST-), 바람 소

리 SSH(+) 등 좋은 인상을 주는 자연의 소리가 크기에

서도, 시간 점유율에서도 지배적이라는 것이 표 6~8에

서 알 수 있다. 또한 주요 인공적인 소리는 교회의 종

소리 (OP+), 보육원 원아들의 북소리 (OP+)와 배의 엔

진 소리 SSH (+) 뿐이며, 보육원 원아들의 목소리 

(OP+ 및 SSH+) 등과 함께 특징적이고 좋은 인상을 주

고 있다. 반대로 말하면, 교통 소음 등으로 인한 소음

이 적은 것이 다른 소리가 강한 인상을 주게 하는 큰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각 시간대에서 공통점이 눈에 띄는 소리로, 원아들

의 목소리 (OP+ 및 SSH+)와 매미 울음소리 SSH (+)을 

들 수 있다. 이에 반해 교회의 종소리 (OP+)와 벌레 

울음소리 SSH (+), 솔개의 울음소리 SSH (+), 까마귀

의 울음소리 SSH (+ SSH-) 등 특정 시간대에 밖에 들

을 수 없는 소리도 확인되었으며, 이 지역은 전반적으

로 다양하면서도 호감적인 소리 환경이 형성되어 있

다고 판단된다. 

K-2 지점 (방파제)은 바다에 가까운 파도 소리가 비

교적 잘 들리고, 좋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이를 SSH+

로 판정했다. 

K-3 은 도로에서 가깝기 때문에 오토바이와 자동차

의 엔진음이 비교적 잘 들린다. 이외에도 인근 섬이나 

산에서 새소리와 벌레 울음소리가 잘 들리나, 겨울에

는 새의 울음소리나 벌레 울음소리가 적어진다. 주변

은 비교적 조용한 주택가이며, 드물게 하굣길 초등학

생의 모습도 볼 수 있는 곳이다. K-3 은 카미노시마 

교회에서 꽤 떨어져있어 종소리가 적당한 크기라 판

단되어 OP+로 분류했다. 이 곳의 주요 소리 경관은 

SSH+와 판정되는 주민의 대화소리나 생활음, 차나 버

스의 교통음 (SSH-) 등으로 구성되어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4. 경관과 소리경관의 관계성 분석

<Figure 2>는 K-1 에서 얻은 경관과 소리 경관의 관

계를 나타낸 것이다. 우선 경관에 주목하면, 가톨릭 교

회, 성모 마리아 상과 보육원은 각각 밀접하게 관계하

고 있음이 분명하다. 또한 바다에 관련된 대상물로 타

카보코시마나 방파제가 있다. 이들은 서로 잘 조화되

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틀로 묶어있다. 

그러나 조선소, 메가미하시도 바다에 관련된 대상물

이지만, 가톨릭 교회와 타카보고시마 등의 대상물과 

조화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분리하였다. 

또한 뒷산과 민가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같은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자동차와 도로도 

같은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 판단해 하나의 그룹으로 

정리했다. 

교회의 종소리, 보육원 원아들의 목소리, 북소리, 

파도 소리와 배의 엔진음은 각각이 서로 조화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동일한 그룹에 넣었다. 또한 솔개

와 까마귀의 울음소리도 같은 그룹으로 정리했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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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relationship between Landscape and sound of K-1

Figure 3. The relationship between Landscape and sound of K-2

관과 소리 경관 전체 대상물을 보면 카톨릭 카미노시

마 교회 그룹과 종소리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 분

명하고, 뒷산 그룹과 솔개의 울음 소리 그룹이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정적인 이미지이지만 

자동차 그룹과 트럭⋅버스의 교통음이 관련하고 있는 

상황도 알 수 있다. 

<Figure 3>에 K-2 의 경관과 소리 경관의 관계성 분

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바다 측, 산 측 모두 경치가 

열려있는 장소이며, 교회의 종소리, 보육원에서의 소

리, 배의 엔진 소리와 파도 소리 등이 풍부하다. 경관

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교회 건물과 성모 마리아 상이

며, 이들은 하나의 그룹으로 판단되었다. 타카보코시

마, 방파제, 시로가시마 및 등대도 하나의 그룹으로 판

단하였다. 또한 이 그룹들은 서로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리 경관을 보면, 보육원 원아들의 목소리와 북소

리, 파도 소리와 배의 엔진 소리를 각각 하나의 그룹으

로 묶을 수 있다. 풍경과 소리 풍경 전체의 대상물을 

보면 카미노시마 가톨릭 교회 그룹과 종소리, 타카보

코시마 그룹과 파도 소리의 그룹이 서로 밀접하게 관

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ure 4>은 K-3 의 경관과 소리 풍경의 관계성 분

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가톨릭 카미노시마 교회의 

종탑은 산의 경사면에 종탑만을 볼 수 있다. 주변에는 

민가와 산이 있으며, 약간 떨어진 곳에 타카보코시마

가 있다. 또한 메가미하시와 건너편의 탱크군이 보인

다. 도로, 방파제 및 해안의 둑, 바다가 하나의 그룹을 

이루어, 공원, 민가, 뒷산, 타카보고시마가 그룹을 이

루고 있다. 소리 경관은 교회의 종소리와 솔개 등의 

울음소리는 호감을 가질 수 있지만, 앞의 도로의 교통

음은 불편하게 느껴진다. 버스, 자동차, 자전거의 교통

음이 하나의 그룹으로 구성된다. 경관과 소리 경관 전

체의 대상물을 보면, 교회와 종소리가, 도로의 그룹과 

교통음의 그룹이 각각 관련하고 있다. 또한 공원의 그

룹과 솔개의 울음소리가 관련하고 있다. 

<Figure 1>에서 <Figure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경

관과 소리 경관을 구성하는 물체와 개별 소리를 망라

하여 경관과 소리 경관 전체의 구조를 밝힐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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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Church bells of K-1

Figure 4. The relationship between Landscape and sound of K-3

Figure 6. Church bells of  K-2

5. SD법 평가 결과

현지조사에서 SD 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

과 중 각 지점에서 공통으로 보이는 교회의 종소리를  

<Figure 5>에서 <Figure 7>에 나타내었다. 이 평가는 

같은 소리에 대하여 청점이 바뀌면 소리의 인상이 어

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카미노시마 지역에서 가장 특징적인 소

리는 가톨릭 카미노시마 교회의 종소리이다. K-1 에서

는 '시끄러운', '어두운', '딱딱한', '인공적인', '화려한'등

의 인상과 함께 '활기찬', '무거운' ‘박력이 있는’, ‘큰’ 

등의 인상이 매우 강하지만, K-2 지점에서는 위에 12 

항목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K-2 에서

의 결과가 K-3 에서의 결과보다 약간 높은 것은 종의 

위치에서 멀어 질수록 종소리의 시끄러움이 완화되기 

때문에 더 기분 좋은 소리로 들리게 되기 때문이다 . 

그러나 너무 멀어하면 반대로 종소리의 인상이 얇아

지기 때문에 평가 값이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K-1 와 K-2 에서 보육원의 소리에 대한 평가에서  

보육원 원아들의 목소리와 북 연습 소리가 컸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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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Church bells of K-3 

에, 각 평가 항목에 대한 결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고 

생각된다. 또한 K-3에서 들을 수 있었던 배의 엔진 소

리에 대한 평가는. 마을 근해쯤이 되면 속도 제한으로 

인해 엔진의 회전수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

용하였다.

매미 울음소리에 대한 평가 결과에서는 매미 울음

소리가 아침부터 귀가 아플 정도로 시끄러웠기 때문

에 ‘시끄러운’ ‘단조로운’ 어수선한‘이라는 마이너스 

이미지도 주어졌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나가사키 카미노시마 지역의 3 지점

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라 경관파악모델과 소리

경관파악모델을 적용하고, 지역의 경관과 소리 경관

과를 분석했다. 다음으로 경관을 구성하는 대상물과 

소리 경관을 구성하는 각 소리 간의 관계에 대해 검토

했다. 또한 , SD 법을 이용하여 지역의 대표적인 소리

의 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경관파악모델을 사용함으로써 경관을 구성하는 

대상물을 분석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소리경관파악모

델을 도입함으로써 소리 경관을 구성하는 개별 소리

를 분석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경관을 구

성하는 대상물과 소리 경관을 구성하는 개별 소리의 

관계를 고려하여 조사지의 정경을 명시 할 수 있는 것

으로 밝혀졌다. 

② SD 법을 이용하여 소리를 평가한 결과, 소리의 

특징과 소리에 대한 호감도를 밝힐 수 있었다. 또한, 

평가 결과는 그 소리를 듣는 사람에 따라 상당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향후 더 임시주거시설의 실내외의 광범

위한 부분을 대상으로 분석⋅조사를 실시하고 데이터

를 쌓아 경관파악모델과 소리경관파악모델을 이용한 

임시주거시설의 소리환경 개선을 위한 분석 방법으로 

그 신뢰성을 높임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효과적인 기

법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소리환경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좋은 소리 환경 확보를 할 수 있는 정량적인 평가방법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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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발생 시 임시대피시설 소리환경 개선을 위한 평가방법 개발

국문초록 대피소는 재난 등에 인한 피해자들이 일시적으로 대피, 거주하는 시설로 재난 발생 시 가장 기본적

인 방재시설이다. 그러나 국내 대피소의 경우 지정, 관리 및 지원 등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실적이다. 

이에 대피소에서의 피난생활에 관한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중 대피소의 실내환경의 

각 영향요소 중 소리환경 개선을 위한 평가방법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실내환경의 쾌적여부에 관한 

기존연구는 실내요소에 대한 평가기준 및 모델이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평가요소간의 관계를 종합

적으로 평가하는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대피소의 실내환경 각 

영향요소 중 소리환경을 중심으로 재실자의 인식에 따른 정량적 분석 및 종합적 평가모델을 개발하

기 위한 기초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노하라의 경관파악모델을 기본으로 소리

경관 파악을 제시한 스기하라의 소리경관파악모델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지역의 경관과 소리경관을 

조사하여, 경관을 구성하는 대상물과 소리경관을 구성하는 소리의 관계를 파악하고, 소리경관파악

모델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대피소의 실내환경의 평가모델의 개발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임시거주시설, 사운드스케이프, 경관파악모델, 소리경관파악모델, 소리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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